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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29  신문윤리강령 위반 

코리아헤럴드   발행인  권  충  원  

주 문

  코리아헤럴드(koreaherald.com) 2017년 12월 8일자「20대 여기사 마을버스 

‘앞자리 만석’...귀농?」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『20대 여기사 마을버스 ‘앞자리 만석’...귀농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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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khnews@heraldcorp.com)』

<http://www.koreaherald.com/view.php?ud=20171208000488&kr=1&nt=1> 

  시내버스 모는 어느 젊은 여자에 대한 온라인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다. 

  중국 모 지방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꽃다운 20대 여성이다. 누리꾼

http://www.koreaherald.com/view.php?ud=20171208000488&kr=1&nt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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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가녀린 몸으로 대형차량 운전대를 잡는 그녀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답다며 

호평 일색이다.

  국내에서도 간혹 여자 기사를 만날 수 있으나 연배는 대개 중년 안팎이다.

  한 네티즌은 "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자들 보면 큰 호감이 간다"며 "남자

들부터 배워야 할 점"이라고 꼬집었다.

<캡처시각 17. 12. 8. 23:52>

※참고

 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

  위 ‘기사’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.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온 스틸 한 컷으로 확인

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 했다. ‘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’ 

했다는 기사의 기본 원칙 가운데 지킨 게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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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목은 더 심하다.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에도 올린 제목「20대 여기사 마을버

스 ‘앞자리 만석’...귀농?」은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지 않는다. 기사에는 ‘시내버스 

모는’인데 제목에는 ‘마을버스’이고, ‘앞자리 만석’이다.

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‘만석’은 표제어로 <만석(萬石)=「1」곡식의 일만 섬.「2」

아주 많은 곡식>만이 등재돼 있다<참고>. 이 만석을 ‘滿席’으로 이해하더라도 상

황과는 관련이 없다. 게다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‘귀농?’도 뜻을 헤아리기 힘들

다.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

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

    29)  

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

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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